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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1차 보건·복지 자살예방사업 

TF팀회의 결과보고

  질병예방과 - 3478(2015. 3. 31.)호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

구청 내 보건·복지 관련 부서로 구성된 “자살예방사업 TF-Team 회의”를 실시

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Ⅰ 회의개요

  ❍ 일  시: 2015. 3. 31.(화) 16:00~17:00

  ❍ 장  소: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

  ❍ 참  석: 총 17명

    - TF팀장(보건소장), 질병예방과장

    - 팀  원: 여성정책팀장외 15명(붙임문서 참조)

  ❍  주요안건

     - 2014년 상반기 자살예방사업 평가 및 2015년도 자살예방사업 방향 논의 등

     - 기타 부서별 협조 및 연계 사항 등



발 언 제언 및 질의 대책방안 및 답변

노인복지팀장

- 60명의 노노케어 활동자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 
  받으면 좋을 것 같다.
- 지킴이 교육을 복지관련 공무원 뿐아니라 전직원이  
  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.

심폐소생술 교육이 정례화 된 것
처럼 자살예방지킴이교육도 전 직
원 교육을 시작으로 정례화 하는 
것은 좋은 의견임.

방문보건팀장
- 동마을복지센터 간호사가 사용할 65세 기초건강   
  면접조사에 우울에 관한 추가내용에 대에 물음

생명건강팀장님과 추후 논의 필요

회장(보건소장)

- 자살고위험자로 노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살하는  
  경우도 있다.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관리를 위해   
 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밀접한  
  관계가 중요하다.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 
  저해요인과, 전수가 보건소로 연계되는지 물음.

송정동 주무관

- 송정동은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의뢰 시에도 방문  
  오는게 힘듦.
- 통장을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지만 자살고위험자를  
  동주민센터에 알릴 경우는 아주 급박한 경우이다.
- 노노케어 활동자의 나이가 많은데 마음이음친구
  활동(말 벗 서비스)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.
- 알코올 문제로 의뢰 시 교통과 거리문제로 약속잡기도  
  오기도 힘듦. 봉사자도 오기 힘들다 함.

-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노케어와  
  보건소의 마음이음친구는 혼란이  
  있으나 다른 성격임.
- 용답동과 송정동은 원거리, 교  
  통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 
  서비스도 잘 안되고 있는데 지  
  리적 위치로 소외되는 일이 없  
  도록 하겠다.
- 통장의 자살예방교육도 반복
  교육으로 자살고위험자를 연계할  
  수 있도록 하겠다.

Ⅱ 회의순서

  ❍ 인사말 - 팀장(보건소장)

  ❍ 참석자 소개 -사회자(생명건강팀장)

  ❍ 자살예방사업 보고(발표자: 이정임 자살예방센터팀장) 

    - 2014년 사업평가 및 2015년도 사업방향, 협력방안 등(붙임: PPT자료)

  ❍ 주요안건 논의

  ❍ 공지사항

Ⅲ 회의 주요내용



Ⅳ 관련사진

2014년자살예방사업 보고 및 2015년 사업 방향 발표 주요안건 논의

붙임  1. TF팀 회의록 1부.

     2. TF팀 회의자료(PPT) 1부.

     3. 참석자 명단 1부.  끝.

보고자  직 성명 장말례

성동구청장 귀하


